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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칼럼을 청취하시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읽으시는 모든 독자분들께서 감사절을 뜻 깊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일일이 셀 수 없습니다. 유명한 영화 “지붕위의 피리부는사람”에서 부른 노래의 끝 마디가 생각납니다. “사자와 양을 만드신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나를 이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당신의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나요?” 즉 “저를 빈곤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라는 뜻의 질문입니다. 빈부의 차이는 주관적이라는 말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식은 죽 한 그릇만 먹고 나무 그늘에 앉아 하루 종일 명상만 하는 사람도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억만 장자도 괴로움과 번민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절 하루 전에 한 TV 기지가 뉴욕에서 길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접근하여 뭐를 감사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몇 사람의 응답을 아래에 요약하겠습니다.  “ 나는 직장과 건강과 아내와 동반견과 가족이 있어서 고마워요. 그 밖에 뭣 필요하겠어요?”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고마운게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네가 즐기는 기후가 고마워요. 무리한 땀을 흘릴 필요도 추워서 벌벌 떨 필요도 없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기후가 있는데 뭣을 더 원하겠어요?” 한 사람은 말합니다. “공중교통이 제대로 운영되니 고맙지요. 학교나 직장에 제 시간에 갈 수 있으니까요.” 한 고령자는 말합니다. “지하철에 올라와서 내가 낮을 좌석이 있으니 고맙지요.” 한 중년 지하철 승객은 말합니다. ”지하철에서 다투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편하네요. 하루에 세끼를 먹을 수 있으니 고맙지요, 그리고 내가 만든 머핀이나 도넛스를 내 가족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저는 행복합니다.”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한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길을 가고 있을 때 택시기사가 창문을 열고 ‘길에서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지난 두 달 동안 침대 없이 마루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금년 내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 백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환란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란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마워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보모님을 비롯하여 우리의 가족이 고맙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 드린 무작위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긍정적으로 응답한 한 젊은 아빠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씩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있을 미래의 기회를 감사합니다. 금년 5월에 건강하게 태어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어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기 위하여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살림을 하는 하루의 노고를 잊은 듯이 깊이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퇴근한 아빠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아빠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는 아이를 보면서 천국의 일면을 보는듯한 행복감에 젖지 않는 아빠가 있을 까요?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끝  
